
THE TOWN NEWS 53June 3, 2019   Vol. 1266부동산/경제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과 무역긴

장이 고조된 후 미국산 대두 구입을 중단했다.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지난 30일 CNBC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들은 

미국산 콩 주문을 중단했으며 무역협상을 둘러

싼 미국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구매를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구매한 미국

산 콩의 수입은 취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양국이 지난해 12

월 무역전 휴전에 합의한 후 중국은 약 1,300만

t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했다. 이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호의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지난 2월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중국이 

추가로 1000만t의 미국산 대두 구입을 약속했

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구입을 중단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구입하

기로 약속한 약 7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아직 

인도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국의 대중국 콩 수출액은 31억 달러

로 전년도의 122억 달러보다 74% 감소했다. 이

는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해 7월 미

국산 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차

단한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승을 부

리고 있어 가축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가 줄

어든 것도 미국산 콩 수입 감소의 한 원인인 것

으로 점쳐진다.

중국, 미국산 콩 
수입 중단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면 미국 국방산업

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뉴스1’이 블룸버그통신의 전날 보도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최신예 전투기인 

F-35와 순항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출을 금

지할 경우, 전투기와 미사일 제작에 막대한 차질이 빚

어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 의

존한다. 블룸버그는 F-35 전투기, 순항미사일뿐만 아

니라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저 등 수많은 무기에 희

토류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8년 1억6,000만 달러어치의 희토류를 수

입했다. 이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미 국방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88) 버크셔해서웨

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시작 하루 만에 역대 최

고가를 기록했다. 최소 350만 달러로 경매는 오는 31

일 마감할 예정이다.

지난 30일‘서울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

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로 20년째를 맞은‘버핏과

의 점심’경매는 지난 26일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에

서 2만5,000달러부터 시작됐다. 

경매는 오는 31일 오후 마감되지만, 지난 27일 오후 

350만100달러의 입찰 가격이 등장하면서 이미 사상 

최고가를 세우게 됐다. 경매 시작 하루만이다.

는 전체 미국 희토류 소비량의 약 1%를 쓰고 있다. 많

은 양은 아니지만 희토류는 미국 무기 체계의 운영, 유

지는 물론 생산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희토류를 약간이나마 생산하긴 한다. 미

국의 희토류 광산은 매달 3,000~4,000톤의 희토류를 

채굴한다. 그러나 가공은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다. 대

표적인 공해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용 희토류 생산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 희토류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중국 경제의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

위) 대변인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사한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의 입인 환구시보의 편집장도 당국이 희토류 무

기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빈민을 돕기 위한‘버핏과

의 점심’자선행사를 진행해왔다. 경매 수익은 샌프란

시스코 빈민구제단체 글라이드 재단에 전액 전달된다.

앞서 낙찰된 최고가는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345

만6,789달러였다. 지난해 낙찰가는 330만100달러였다.

최종 낙찰자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스테이크 전

문식당‘스미스 앤드 월런스키’에서 버핏과 점심 식사

를 함께하게 되며 최대 7명의 일행을 동반할 수 있다.

낙찰자는 향후 투자처를 비롯해 버핏에게 모든 질문

을 할 수 있다.

중국 희토류 수출 금지하면 
미국 국방산업 큰 타격

‘투자의 귀재’ 버핏과의 점심 최소 350만 달러


